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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품종 맥주보리‘새호품’호평…현장 만족도 83.2점

- 기존 품종 대비 병 저항성·수량성 우수…농가 실증 통해 보급 확대 추진 - 

❑ 기존 품종보다 병에 강하고 수확량도 20% 이상 뛰어난 신품

종 맥주보리 ‘새호품’이 제주 농가에 본격적으로 보급될 전

망이다.

❑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신품종 맥주보리 ‘새호품’의 

현장 실증 결과, 기존 품종인 ‘호품’보다 수확량이 높고 품

질도 우수해 맥주 원료로서의 합격점을 받았다고 밝혔다.

 ❍ ‘새호품’은 기존 ‘호품’과 병에 강한 ‘백호’를 교배해 

만든 신품종이다. 맥주 특유의 제조 특성은 그대로 살리면서 

병 저항성과 생산성을 크게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다.

❑ 최근 3년간(2022~2024년) 제주 지역 적응시험 결과, ‘새호품’

은 농가의 골칫거리인 흰가루병과 보리호위축병에 강한 특성

을 보였다. 10a(약 300평)당 수확량은 476㎏으로 조사돼 기존 

‘호품’ 대비 21% 높은 생산성을 나타냈다.

 ❍ 또한 천립중*은 42.1g으로 무겁고 정립률**이 우수했으며, 맥

주 추출률은 83.4%로 기준치(80.5%)를 웃돌아 고품질 맥주보

리 품종으로 평가받고 있다.

* 천립중: 낟알 천 개의 무게. 보통 곡물 따위의 낟알의 무게를 나타낼 때 사용

** 정립률: 농산물 검사에서 피해립, 미성숙립, 이종곡립, 이물질 등을

제외한 건전한 낟알의 비율



❑ 농업기술원은 ‘새호품’의 현장 적용성과 보급 가능성을 확

인하기 위해 지난해 0.2ha 규모로 시작한 농가 실증연구를 올

해 2ha 규모로 대폭 확대 추진했다.

 ❍ 아울러 지난 18일 안덕면 동광리에서 국립식량과학원 관계자

와 농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평가회를 개최했

다. 참석자들은 품종 특성과 실증 결과를 공유하고, 공급 확

대 필요성 등 7개 항목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했다.

* 조사내용: 성숙기, 쓰러짐, 병 저항성, 수량성, 재배 의향, 공급 확대

필요성, 전반적인 만족도

❑ 현장평가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 만족도는 83.2점으로 나타났

다. 세부적으로는 ▲공급 확대 필요성(92.7점) ▲‘호품’ 대비 

전반적인 만족도(88.8점) ▲재배 의향(87.7점) 등에서 높은 점수

를 받았다.

 ❍ 현장에 참여한 농업인들은 병 발생 감소와 재배 안정성 향상

에 큰 기대감을 보이며, 안정적인 종자 공급체계 구축 필요

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.

❑ 이에 따라 농업기술원은 ‘새호품’ 보급 확대를 위해 종자 

생산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,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관

계기관과 협력해 안정적인 종자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

획이다.

 ❍ 당장 2026년 10ha 규모 보급을 시작으로, 2030년까지 100ha 

수준으로 재배면적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.

❑ 이정배 식량작물연구팀장은 “새호품은 병 저항성과 수량성이 

우수한 품종으로 제주 맥주보리 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

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”며 “농가 실증과 현장평

가 결과를 바탕으로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”고 말했다.



❑ 한편 2024년 기준 제주지역 맥주보리 재배면적은 1,430ha, 생

산량은 3,096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26%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

주요 생산지로 자리하고 있다.


